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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회계년도 美 예산안에 나타난 R&D 항목 분석(Ⅱ) 

이장재1)

기능별 연구개발예산추이 

〈표 2〉는 행정부가 1999 회계연도에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선명히 보여주는 기능별 구분에 의한 연방 연구개
발 목록이다. 5.8%가 증가한 민수부문 연구개발예산의 기능별 추이를 살펴보면, 보건(9.5% 증가한 158억 달러), 에너지
(13.8% 증가한 29억달러), 일반과학(8.7%증가한 39억 달러), 상무(8.2%증가한 541백만 달러) 부문 연구개발예산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임무지향적 연구개발은 감소하고 있다. 자연자원과 환경연구개발은 0.8%감소한 20억 달러로 감소될 예정
인데 이는 국립 해양대기국(NOAA:6.9% 감소한 538백만 달러)과 환경보호청(EPA:0.9% 감소한 631백만 달러)의 연구개발 예
산의 삭감 때문이다. 교통연구개발도 1.4% 감소한 20억달러가 책정되었다. 이 부문의 연구개발예산은 연방항공국의 '비행 2000 
전시프로그램(Flight 2000 Demonstration Program)' 예산 90백만 달러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된 것으로 예산의 증
가분을 상쇄하는 항공우주국의 항공 연구프로그램의 급격한 예산감소 때문이다. 

총 연구개발예산의 48.4%를 차지하고 있는 민수부문 연구개발예산의 기능별 비중을 살펴보면 보건부문이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20.2%로 민수부문 연구개발예산의 약 4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우주부문 연구개발예산이 전체의 10.6%, 민수부문 연구개발예
산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과 우주 두 부문이 민수부문 연구개발예산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배분을 나
타낸다. 다음으로는 일반과 학부문 연구개발예산이 우주부문의 절반 수준인 5.0%, 에너지 부문 3.7%, 환경 부문 2.6%, 교통부
문 2.5%, 농업 부문 1.7%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총 연구개발예산액 대비). 

기초연구지원 예산은 〈표 3〉에서 나타나듯이 170억 달러로 12억 달러, 7.6%가 증가한 액수이다.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모든 
기관들의 예산 증가율은 예상 물가인상율 2.0%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국립보건원은 총 기초연구지원예산의 절반 수
준인 8.4%가 증가한 8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재단의 기초연구비 지원액수는 전년도 대비 12.3%,269백만 달러
가 증가한 25억 달러로 예정되어 있다. 

기초연구예산의 대부분은 대학교와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999 회계연도에는 기초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증가로 많
은 대학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9 회계연도 대학의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은 6.1%가 증가한 145억 달러의 규모
로 책정되었다. 국립보건원(8.7% 증가한 85억 달러)과 국립과학재단(12.0% 증가한 22억달러)의 경우 가장 큰 예산증가를 기록
하고 있으며, 이들 두 기관은 대학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지원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1999 회계연도의 기능별 연구개발예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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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99 회계연도의 기초연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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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대학 연구개발을 위한 연방지원 추정지

관리예산국의 민수 연구개발예산 전망 

관리예산국(OMB)이 작성한 2003회계연도까지의 대통령 예산안에 대한 전망에 따르면, 1999 회계연도의 예산구조가 2003 회
계연도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 과학진보협회가 수행한 대통령 예산제안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는 
1998 회계연도와 2003회계연도 사이에 국립보건원의 연구개발예산은 불변가격으로 33%, 국립과학재단은 10%의 증가율을 나
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다른 민수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1998과 2003 회계연도 사이에 예산이 경상가격 기준으로 감
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방연구개발은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가와 시사점 

1999회계연도 예산에서 나타난 연방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부정적 시각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국립과학재단, 에너
지부, 국립보건원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커다란 예산증가가 제안되고 있으나, 문제는 어떻게 이들 예산증가분이 의회에서 
수행되는 실질적인 예산과정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설령 이들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도 예산확보의 
여부는 담배산업을 둘러싼 정치적 동태성에 의존하고 있어 의문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립보건원의 생의학연구와 국립과학재단
의 기초과학 부문은 의회와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타부문과의 예산 형평성의 문제가 또다른 차원에서 제기된다. 즉, 선호 

〈그림 1〉관리예산국의 민수 연구개발 지출 전망(1998년 불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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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연구개발예산이 확대되는 프로그램과 예산감소가 이루어진 프로그램 사이의 괴리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다. 

한편, 최근 '바텔연구소와 연구개발 매거진'이 공동으로 조사한 미국의 1998년도 연구개발 투자 전망치는 총2,150억 달러로 전망
되고 있다. 이는 1997년의 2,060억 달러보다 4.66%증가한 규모이다. 동 전망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구개발이 가장 증가할 부문
으로 의학, 유전연구,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통신부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현재 미국의 경우는 정부와 민
간부문 모두가 생명공학(biotechnology)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개발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
이 주도하는 21세기형 생명공학산업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전개하고 있는 연구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동 분야에 대한 꾸준한 기반적인 연구개발 노력과 함
께 국제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의 교류 등을 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2〉 미국의 1998년 예상 연구개발투자 규모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3-001.HTM (4 / 5)2006-05-09 오후 1:57:47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8-M03-0005-01.GIF


과학기술정책Vol.8 No.3 001

 

주석 1)  혁신체제팀, 선임연구원(Tel: 02-250-3026)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3-001.HTM (5 / 5)2006-05-09 오후 1:57:47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8-M03-0006-01.JPG

	www.stepi.re.kr
	과학기술정책Vol.8 No.3 001


